
2010년 4월 8일 (목) 계시 <전도(091226)> 조혜은 

안녕하십니까. 부산 주 향기로운 교회 조혜은입니다. 

2009년 12월 26일 예수님께서 ‘내년에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해인데 어떻게 전도해야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

어야겠다.’고 낮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 철야기도 중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으라고 하셨고 제가 받아서 쓰기 시

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의 신랑 예수가 나의 신부 섭리사에게 생명 전도에 

대해 말하겠노라. 

깊이 있게 듣고 마음에 새기어 생명을 전도하고 관리하며 

나에게 이끌어 올 때 나의 심정의 맞게 하는 자들이 되기

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전도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나에게 향할 수 있

게 방향을 바꾸어주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나

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도 같아서 한 순간 생명의 마음을 나

로 향하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흘러가니 

너희는 생명의 마음이 나를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

로 잡아 주어야 한다. 

전도하고자 마음먹은 자들아 잘하였다. 너희는 나의 심정

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려는 자들이구나. 

나의 짝사랑의 한, 깊고 깊은데 너희가 중매자가 되어 내 

사랑 알리려 하니 너희의 모습에 나는 위로를 받는다. 

전도를 하려면 깊이 있는 기도로 나를 뜨겁게 만나 나와 

사랑으로 일체되어 나의 사랑의 심정을 깨닫는 마음의 준

비를 해야 한다.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마음을 받았기에 마음이 뜨

거워 뛰고 달리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될 것이다. 

뜨거운 마음 받은 즉시 실천하여 내가 원하는 자를 데리

고 와야 한다. 

나는 외모가 멋있고 예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예쁜 자를 

진정 원한다. 

내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들어나니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뜨거운 마음 주었다고 막무가내로 생명을 교회로 데

려오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인격과 기다림을 배워 생명을 

인격적으로 대해 기다려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대해야 한다. 교회로 초대하기 전, 생명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하여 교인 전체가 합당하게 초대된 자를 대해야한

다. 

말씀을 전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여 나와 진정 하나가 되

어 말씀을 전해야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하

게 된다. 

말씀은 지적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은 다양하게 말

은 또박또박 권위 있게 전하되 이해하기 쉽게 전해야 한

다. 

나의 세례를 받고 나의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새 신앙

하는 자들은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

다. 

신앙 좋다고 내버려두면 뿌리가 깊지 않기에 마음이 순간

적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니 너희는 진정 휴거 주관권에 들

어온 자들을 세심히 관리해 주어라 

하지만 이 모든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다. 

늘 조심하고 긴장하며 보살펴야 한다. 

진정 생명구원은 자신부터 온전한 신앙을 세우는 것이니

라. 

너희도 수영을 못하는데 누구를 물에서 건지겠다는 말이

냐. 너희들의 선생이 수십만명을 나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한 신앙자였기에 그러하다. 그의 

신앙이 흔들림 없으니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또한 온전한 믿음직한 신앙자가 되도록 하

라. 

전도하다 잘 안되어 낙심하는 자 있느냐. 진정 그리 말아

라. 어찌 낙심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생명일진데 남의 생명 살리다가 너의 생명 위태로워 되겠

느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의 세계를 결정 짖는 일이기에 쉽

지 않다. 

잘 안 되어 포기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한 대

로 너희가 행하였는데도 잘 안 된다면 그것은 너희의 잘

못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악함이니 자책 말아라. 나는 

너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설레어

서 함께하는 너희의 신랑이니라. 

2010년 나와 함께 힘을 모아 전도해야 하고 많은 자들을 

구원 길로 휴거 주관권으로 이끌어 와야 할진데 과감하게 

주변의식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하도록 하라. 

섭리사 많은 생명들이 차고도 넘쳐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어머니, 나 예수 그리고 섭리사의 기준 자 선생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바람과 기대를 이루어 다오. 사랑한

다. 섭리사. 기대와 희망이 크다. 너희의 사랑이며 너희를 

전도한 섭리사의 신랑 예수. 


